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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ce alcoholic beverages, cheongju and beopju, which are recorded in『Koryodokyung』,『Koryosageolyo』, and『Koryosa』,

were used in national and royal ceremonies, and yakju was used in the Palgwanhoi ritual. In the late 11thcentury, King

Munjong imported hwaju and haenginjabeopju from the royal family of the Song Dynasty. Alcoholic beverages in the early

12thcentury included the medical use for kings, such as gyehyangeoju, which the Emperor of the Song Dynasty sent to King

Yejong, baekjainju, which was sent to King Myeongjong for his health, and yangju, which is goat milk fermented alcohol from

the nomads in the northern regions. In the early13th century there was also dongrak, which is a horse-milk fermented alcohol,

grape wine sent from Yuan to King Chungryeol in the late 13th century, and sangjonju, a type of special cheongju sent from

Yuan in the early 14th century. Baekju from Yuan was recorded in oral traditions, which suggests that soju, which is distilled

cheongju, was consumed in the late 14th century. Gold and silver wares for alcoholic beverages had importa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meanings as national gifts to other countries and internally as the king’s royal gift to his subjects. In the late 14th

century, soju was prohibited, and the use of gold and silver wares for alcoholic beverages was bann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raditional rice alcoholic beverages, the emotional preference for

foreign alcoholic beverages, and the gold and silver wares used for alcoholic beverages during Koryo Dynasty.

Key Words:『Koryodokyung』,『Koryosageolyo』,『Koryosa』, alcohol beverage, gold and silver ware for alcohol

beverage, Koryo dynasty

I. 서 론

고려시대는 풍부한 사상과 문화의 발전시기로 송, 요, 거

란, 원 등과 활발한 대외적 교류를 하였다. 문신 중심의 귀

족정권이었던 고려는 의종 24년(1170)에 일어난 무신란을 계

기로 무신귀족이 집권하게 되고, 무신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다시 고려후기 사회는 지배적인 세족(世族)과 권문세력이 형

성된다. 그러나 무신정권기의 집권자들이나 세족도 역시 귀

족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박 2008). 종교적으

로 보면 고려전기는 관료적 귀족세력과 밀착된 화엄종과 법

상종 등의 교종(敎宗)불교가 주축을 이루었던 사회로 호국불

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무신집권기에는 선종(禪宗)이 조계

종이라는 이름으로 번성하였고 무인집정인 최우·최항 부자

의 적극적인 노력과 두터운 불심으로 강화도에서 대몽항쟁

을 지속하면서 세계불교사상 유례가 드문 재조대장경(再雕大

藏經, 팔만대장경) 불전판본(佛典板本)을 만들게 된다. 무신

정권이후 고려후기는 선·교종(禪·敎宗)불교, 티베트의 불

교 라마교와 송나라의 성리학 등이 전래된 시기이기도 하다

(박 2008). 불교의 영향으로 채식을 주로 하는 경향으로 음

식문화가 협소해진 느낌을 주는 시기이기도 하나 반면에 빈

번한 외국과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음식문화가 금속기와 청

자기술과 함께 전해지면서 한국 음식문화의 변천시기라고 정

의할 수 있다(姜 1995). 특히 차문화와 주류문화가 다양해지

면서 더불어 금속기와 청자 등의 발달도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와 같은 한국음식문화의 변천시기인 고려 주류문화에 관

한 연구로는 고려시대에 유입된 외래주 양조법에 관한 연구

(張 1982), 고려시대 포도주 전래에 관한 연구(박 2006), 그

리고 12세기 시문명 청자주자와 14세기 관서명 청자매병을

통한 고려 주류음식문화(Koh 2009) 등이 있다. 문화인류학

자인 끌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는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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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갖는 문화내용

에 의하여 결정이 되므로 따라서 인간의 음식에는 시대적 많

은 문화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음식 그 자체가 문화적 소산

이며, 문화수준의 척도로 그들이 사용한 그릇을 통하여 통합

된 시대적 음식문화를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李 1973). 본

고에서는 고려시대 음식문화를 해석하는 자료가 미흡하여 연

구의 한계성이 있으나『高麗圖經』,『高麗史節要』,『高麗

史』문헌을 통한 시대적 주류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酒類文化

<Table 1 >은 고려시대 문헌을 통하여 주류문화 관련 기

록을 비교하였다.『高麗圖經』은 인종 원년(1123) 송나라 사

신 서긍이 수도 개성에 한달 동안 머물면서 외국인의 눈으

로 본 고려문화 를 기록하였다.『高麗史節要』는 독자적인

편년체를 취하여 조선 文宗 2년(1452)에 김부식의 감수로 완

성된 고려의 편년사(編年史) 기록으로 외래주 중심으로 기록

되어 있었다.『高麗史』는 기전체로 구성된 기록서로『高

麗史節要』에 없는 많은 자료를 포함하여 전래 穀酒와 外來

酒 流入 등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1) 곡주(穀酒)

곡주인 청주, 법주, 약주에 관한 사용 예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청주(淸酒)는 환구( 丘), 풍사(風師), 우사(雨

師), 뇌신(雷神), 영성(靈星), 별묘(別廟), 선잠(先蠶), 문선왕

묘(文宣王廟), 책임관리가 대행하는 의식, 사직(社稷), 태묘에

매 사철 첫달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 드리는 의식, 태묘(

太廟), 적전(籍田) 등에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법주(法

酒)는 태묘(太廟), 책임관리가 대행하는 의식, 태묘에 매 사

철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을 드리는 의식에서 사용하며 주

로 국가, 왕실의 祭禮酒로 사용하였으며 약주(藥酒)는 八關

會儀 의식에 사용한 기록이 있다.『高麗圖經』에는 맑은 법

주에 관한 내용으로 “고려에서는 찹쌀이 없어서 멥쌀에 누

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

하고 빨리 깬다. 왕이 마시는 것을 양온1)이라고 하는데 좌고

에 보관하는 맑은 법주이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질

그릇 술독에 담아서 누런 비단으로 봉해둔다. 대체로 고려인

들은 술을 좋아하지만 좋은 술을 구하기 어렵다. 서민의 집

에서 마시는 것은 맛이 텁텁하고 빛깔이 진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시고 모두들 맛있게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

다2). 고려는 멥쌀로 곡주를 빚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인

은 탁주를 음용하였으며, 왕이 마시는 술은 좌고에 양온(良

)이라는 곳에 보관하고 맑은 청주인 법주임을 시사하고 있

다. Koh(2009)는 고려시대 왕실의 주례를 담당하였던 양온

서 청자매병의 실물자료인 良 銘 靑磁扁甁을 제시하며『高

麗圖經』에 기록된 주류문화를 해석하였다.

2) 화주(花酒)3)

花酒에 관한 기록은『高麗史節要』,『高麗史』에 있다.

<Table 1 > Alcohol beverages and gold and silver ware used for alcohol beverage in the Koryo Dynasty

酒類文化 酒種 『高麗圖經』 『高麗史節要』 『高麗史』

청주(淸酒) 穀酒 • • 10

법주(法酒) 穀酒 1 • 3

약주(藥酒) 穀酒 • • 1

화주(花酒) 果實酒 • 2 14

행인자법주(杏仁煮法酒) 藥用煮酒 • • 2

양주(羊酒) 羊乳酒 • 1 6

계향어주(桂香御酒) 藥用煮酒 • 1 1

백자인주(柏子仁酒) 藥用煮酒 • 1 1

동락( 酪) 馬乳酒 • 1 1

포도주(葡萄酒) 西域式葡萄酒 • 3 6

상존주(上尊酒) 特級淸酒 • 1 1

백주(白酒) 穀酒 • • 2

소주(燒酒) 穀酒蒸溜酒 • • 2

주기(酒器) 4 3 17

• 관련 기록 내용이 없음.

1) 양온(良 ) : 본래 맛있는 술이라는 뜻인데, 또 술에 관한 일을 다루는 관서명으로도 쓰였다. 고려에도 양온서(良 署)가 있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양온이
라고 한 것은 양온서에서 감독 양조한 술이라는 뜻이 붙여진 것이라 짐작된다. 좌고(左庫): 양온서에 좌고와 우고가 있었는데, 왕이 마시는 술은 좌고에서 맡
았다. 송대에는 법주고(法酒庫)라는 관서도 있었다.

2)『高麗圖經』 卷 第三十二 器皿[三] 瓦尊 國無 米。而以 。合麴而成。酒色重味烈。易醉而速醒。王之所飮曰良 。左庫淸法酒。亦有二品。貯以瓦尊。
而以黃絹封之。大抵麗人嗜酒。而難得佳釀。民庶之家所飮。味薄而色濃。飮 自如。咸以爲美也。 

3)『高麗史節要』『高麗史』에 花酒를 “화주” 또는 “꽃과 술”로 번역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원본의 한자어 “花酒”로 조사하였고 장지현의 논문에 화주를 과실
주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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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高麗史』를 중심으로 기록된 花酒에 관한 내

용이다. 文宗 13년(1059)에 80세 이상의 연로자들에게 기로

연 연회에서 왕이 화주를 권하였다. 仁宗 6년(1128)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서 화주로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을 사양하는

서신을 보내었고18), 高宗 23년(1236) 연등회를 열고 진양부

(晉陽府－崔瑀의 집)에 花酒를 보내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의식 절차에 관한 기록에서 왕태자를 책봉하는 의식, 노인들

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상원 연등회의 의식, 고취악을 사

용하는 절차에서 花酒使가 나온다19).

『高麗史』列傳의 기록에서 台輔 條, 崔思諏 條, 金富軾

條, 鄭國儉과 鄭仲夫 條, 崔忠獻 條에 花酒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花酒는 중국 전래의 양조법과는 달리 남만지역(南番地

域)의 異國酒로 고려·송 사회가 외래주를 도입하고 있었다

는 근거를 송나라 자료를 제시하였다(張 1982). 아라비아 대

식20)상인들의 고려내왕에 대한『高麗史』기록을 보면 현종

15년(1024) 9월21), 현종 16년(1025)22), 정종 6년(1040)23)으

로 그들이 한꺼번에 100여 명씩 온 것을 보면 무역의 규모

가 얼마나 컸던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고, 또 교역의 형태는

<Table 2> The use of Kokju recorded in『Koryosa』

酒種 內容 記錄

청주(淸酒)

환구(丘) 『高麗史』第59卷 志 第13 禮 1 吉禮大祀

사직(社稷) 『高麗史』第59卷 志 第13 禮 1 吉禮大祀

태묘(太廟) 『高麗史』第60卷 志 第14 禮 2 吉禮大祀

태묘에 매 4철 첫달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 드리는 의식 『高麗史』第61卷 志 第15 禮 3 太廟

책임관리가 대행하는 의식 『高麗史』第61卷 志 第15 禮 3 太廟

별묘(別廟) 『高麗史』第61卷 志 第15 禮 3 別廟

선잠(先蠶) 『高麗史』第62卷 志 第16 禮 4 吉禮中祀

문선왕묘(文宣王廟) 『高麗史』第62卷 志 第16 禮 4 吉禮中祀

풍사, 우사, 뇌신, 영성(風師, 雨師, 雷神, 靈星) 『高麗史』第63卷 志 第17 禮 5 吉禮小祀

적전(籍田) 『高麗史』第62卷 志 第16 禮 4 吉禮 中祀

법주(法酒)

태묘(太廟) 『高麗史』第60卷 志 第14 禮 2 吉禮大祀

태묘 책임관리가 대행하는 의식 『高麗史』第61卷 志 第15 禮 3 太廟

태묘에 매 4철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을 드리는 의식 『高麗史』第61卷 志 第15 禮 3 太廟

약주(藥酒) 중동 및 팔관회 의식(仲冬 八關會儀) 『高麗史』第69卷 志 第23 禮11 嘉禮雜儀

<Table 3> The use of hwaju recorded in『Koryosa』

記錄  內容

『高麗史』第8卷 文宗 己亥 13년(1059)*
80세 이상의 연로자들인 공부상서 홍해(洪楷)와 상장군 하흥휴(河興休)를 위하여 연회에

서 문종이 화주(花酒)를 권함4)

『高麗史』第15卷 仁宗 戊申 6년(1128)*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서 화주로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을 사양하는 서신을 보냄5)

『高麗史』第23卷 高宗 丙申 23년(1236) 연등회날 진양부(晉陽府-최우의 집)에 화주(花酒)를 보냄6)

『高麗史』第66卷 志 第20 禮 8 嘉禮 2 왕태자를 책봉하는 의식7)

『高麗史』第68卷 志 第22 禮 10 嘉禮 4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며 연회를 베푸는 의식8)

『高麗史』第68卷 志 第22 禮 10 嘉禮 4 대관전에서 백관들을 위한 연회 의식9)

『高麗史』第69卷 志 第23 禮 11 嘉禮雜儀 상원 연등회의 의식10)

『高麗史』第70卷 志 第24 雅樂 用鼓吹樂節度 고취악을 사용하는 절차11)

『高麗史』第95卷 列傳 第8 邵台輔 숙종은 소태보가 수태위 문하시중으로 등용되어 선물로 화주(花酒)를 선물12)

『高麗史』第96卷 列傳 第9 崔思諏

80세 최사추(최충의 손자)의 지성어린 말에 예종(1115)이 감동하여 자손들에게 화주를 

하사한 다음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려 보낸 며칠 후 연등행사 날 그의 부고를 듣고 

대단히 슬퍼해 연회를 중지시킴13)

『高麗史』第98卷 列傳 第11 金富軾 인종23년(1150) 김부식의『삼국사(三國史)』편찬 축하선물로 화주(花酒)를 보냄14)

『高麗史』第100卷 列傳 第13 鄭國儉

정국검은 내시에 속하며 팔관회때 왕이 재상들에게 화주(花酒)를 보내준다. 전달이 지연

되어 참정 송유인(宋有仁)이 노하여 받지 않음. 이 일로 정국검은 관적에서 삭제되고 다

시 송유인에게 아부하여 복직됨15)

『高麗史』第128卷 列傳 第41 鄭仲夫 정중부-정국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기록16)

『高麗史』第129卷 列傳 第42 崔忠獻 새로 급제한 곽왕부(郭王府)가 최항을 방문하니 누상(樓上)에 올라가 화주(花酒)를 주었다17)

*『高麗史節要』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6, No. 1 (2011)

의례에 따라 자국의 특산물을 바치고(金 2006) 그 대가로 하

사품을 받아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송나라 상인이 중계

무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라비아 상인들의 직접적인 고려

무역은 계속되지 못한 것 같다(박 2008). 고려가 남만사회에

서 직·간접으로 화주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숙종대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 헌종이래 사라센제국의 상인들인

대식상인들이 그 매개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張

1982). 본고에서는 <Table 3>에 화주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

하였으며 화주가 酒種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궁중의

식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화주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반복

되어 나오므로 꽃과 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확실한 해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3) 행인자법주(杏仁煮法酒)

『高麗史』에 기록을 보면 문종 무오 32년(1078) 6월에 송

나라 국신사(國信使) 좌간의대부 안도(安燾)와 기거사인 진

목(陳睦) 등이 예성강에 도착하였다. 정묘일에 태자를 순천

관(順天館)에 보내 송나라 사신을 인도하여 오게 하였다. 송

나라 사절들이 창합문( 闔門－대궐 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

려 회경전 뜰로 들어왔다. 이때에 마침 왕의 몸이 불편하였

으므로 측근 신하들이 왕을 부축하고 나와서 조서를 받았다.

행인(杏仁)으로 빚은 특별주가 10병인데 각각 금·은으로 도

금하고 꽃을 조각한 병에 넣어 명금 5채로 장식하고 요화판

주칠 녹자( 子-작은 궤)에 담아서 붉은 꽃무늬 놓은 비단

겹보에 싸여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24). 또한 문종 기미 33

년(1079) 가을 7월 신미일에 송나라에서 왕순봉(王舜封), 형

조(邢 ), 주도능(朱道能), 심신(沈紳), 소화급(邵化及) 등 88

명을 보내왔고 그들이 가지고 온 조서에 보면 일전 방문시

문종의 몸이 불편함을 알고 그의 요청에 따라 합문통사사인

(閤門通事舍人) 왕순봉과 한림의관(翰林醫官) 형조 등을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겸하여 1백 가지의 약품을 보내온 약품

중에 행인자법주가 있었다. 이들 약재를 각각 금·은으로 도

4)『高麗史』第8卷 世家 第8 文宗 己亥 13年(1059) 癸酉 宴年八十以上工部尙書洪 上將軍何興休于閣門王親勸花酒歡宴盡日仍賜衣服又賜 庶老及篤廢疾男

女孝順義節一千二百八十人于毬庭廊下西京及諸州郡亦同日賜 ..
*『高麗史節要』卷之五 文宗仁孝大王[二] 己亥十三年(1059).

5)『高麗史』第15卷 世家 第15 仁宗 戊申 6年(1128) 准來力今將欲至碧瀾亭貴國禮意勤月典若不預行開陳必至虛有煩勞 緣爲二聖在遠臣子不忍聽樂筵會 今將舊例檢
炤迎詔拜表日依例用樂外如有筵會則赴坐免樂幷免送衣帶花酒 己巳 迎詔于壽昌宮 ....*『高麗史節要』 卷之九 仁宗恭孝大王[一] ○宋, 遣刑部尙書楊應誠, 齊
州防禦使韓衍等來, 初應誠, 至碧瀾亭, 移牒接伴所云, 貴國, 禮意勤月典, 若不預行開陳, 必至虛有煩勞, 緣爲二聖在遠, 臣子, 不忍聽樂, 除迎詔拜表日外, 毋得用樂,
幷免送衣帶花酒, .....

6)『高麗史』第23卷 世家 第23 高宗 丙申 23年(1236) 庚子 燃燈王如奉恩寺命內侍柳宗卿崔宗敬賜花酒于晉陽府翌日大會亦如之 .....
7)『高麗史』 第67卷 志 第21 禮 9 嘉禮 3 宮庭別送花酒宮官奉令旨詣賓幕賓戴花飮訖宮官退 冊使副讀冊押冊官勸花使行事執禮官每等異幕宮官送花酒竝同其押
物以下不設歇幕宮庭花酒竝送宴次 

8)『高麗史』第68卷 志 第22 禮 10 嘉禮 4 老人賜設儀....仍命樞密勸酒食兩部樂振作宣花酒訖王乘輦至儀鳳門降輦入幄樂止 ......
9)『高麗史』第68卷 志 第22 禮 10 嘉禮 4 大觀殿宴群臣儀.... 近侍官監賜 群官執盞樂作飮訖樂止 又再拜執禮官承旨傳侍立員將兩部樂官宣賜花酒把門軍人宜賜
酒果 訖相次進御酒御食及群官行酒設食至別盞三品或侍臣已上獻壽如上儀 有旨則進...

10)『高麗史』第69卷 志 第23 禮 11 嘉禮雜儀 上元 燃燈會儀 ........各就位 次執禮官傳左右侍臣宣賜花酒侍臣皆再拜近侍官監賜花酒宣果侍臣戴花執盞樂作飮訖
樂止侍臣又再拜 次傳侍立員...

11)『高麗史』第70卷 志 第24 雅樂 用鼓吹樂節度.......老人賜設分列於大觀殿門外王出至閣門幄次還至儀鳳門幄次遂至左右同樂亭 振作導從旣至而止老人受花
酒又作受訖而止.......

12)『高麗史』第95卷 列傳 第8 邵台輔 ....肅宗受禪擢拜守太尉門下侍中賜金銀器衣 錦 綾羅布帛鞍馬及樂部花酒宴..
13)『高麗史』第96卷 列傳 第9 崔思諏.....言出至誠王感涕召思諏子壻兒孫賜花酒扶出還家未幾卒王以燃燈御重光殿觀樂聞思諏卒震悼罷宴輟朝三日賜賻優厚令
百官會葬謚忠景.....

14)『高麗史』第98卷 列傳 第11 金富軾 ....... 二十三年 上所撰新羅高句麗百濟三國史王遣內侍崔山甫就第奬諭賜花酒.......
15)『高麗史』第100卷 列傳 第13 鄭國儉 .....鄭國儉明宗時屬內侍爲大府少卿八關會齎賜宰相花酒稽緩 政宋有仁怒不受國儉以此被劾削禁籍後附有仁復爲內侍

..... 

16)『高麗史』第128卷 列傳 第41 鄭仲夫 八關會王遣內侍大府少卿鄭國儉例賜花酒于省宰時少晩有仁怒不受王遣承宣敦諭乃受國儉被劾削內侍籍後附有仁復籍.
17)『高麗史』第129卷 列傳 第42 崔忠獻 新及第郭王府等謁沆沆登樓與花酒........
18)『高麗史節要』인종 (1128) 송 나라에서 형부 상서 양응성(楊應誠)과 제주 방어사 한연(韓衍) 등을 보내왔다. 양응성이 벽란정(碧瀾亭)에 이르러 접반소(接伴
所)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귀국의 예의가 성실하고 두터워, 만일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쓸데없이 번거로운 수고가 있을까 합니다. 조서
를 받들고 표문을 드리는 날 이외에는 음악을 쓰지 마시고, 아울러 의대와 화주(花酒)를 보내는 일도 폐지하여 주십시오.”하였다. 라는 동일한 기록이 있다.

19) 이상희, 2004.「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I 」에서는 궁중과 관련된 의식에 사용된 花酒를 꽃과 술로 해석하여 설명하였다. 선화주사(宣花酒使)는 왕이 하사하
는 꽃과 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꽃을 권화사에게 전달한다. 권화사(勸花使)는 꽃을 담당하는 직책인데 선화주사로부터 꽃을 받아서 꽃을 꽂는
대상자들에게 차례로 꽂아준다. 압화주사(押花酒使)는 꽃과 술의 운반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인화담원(引花擔員)은 꽃을 가진 사람을 영솔하는 사람, 꽃을
거두는 사람이다.

20) 大食이란 원래 북아라비아의부족인 Tayyi가 페르시아의 고어인 파훌라비어로는 Tajik로 되는데 그것을 음역한 것이 유래한다고 한다. 金定慰, 1977. 中世
中東文獻에 비친 韓國像, 한국사연구, 16, p. 47. 

21)『高麗史』第5卷 世家 第5 顯宗 甲子 15年(1024) 是月 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來獻方物 [大食國在西域]. 이달에 대식국(大食國)의 열나자(悅羅慈) 등 1백 명
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대식국은 서역 지방에 있다.]

22)『高麗史』第5卷 世家 第5 顯宗 乙丑 16年(1025) 九月 辛巳 大食蠻夏詵羅慈等百人來獻方物. 9월 신사일에 대식국(지금의 페르시아)의 만하(蠻夏), 선나자
(詵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23)『高麗史』第6卷 世家 第6 > 靖宗 庚申 6年(1040) 十一月 丙寅 大食國客商保那 等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 命有司館待優厚及還厚賜金帛. 11
월 병인일에 대식국(大食國)의 상인 보나개(保那盖) 등이 와서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 각종 물자를 바쳤다.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객관(客館)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 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

24)『高麗史』第9卷 世家 第9 文宗 戊午 32年(1078) 別賜 龍鳳茶一十斤每斤用金鍍銀竹節合子明金五綵裝腰花板朱漆匣盛紅花羅夾 複龍五斤鳳五斤 供御杏
仁煮法酒一十甁 各用金鍍 銀鈒花甁明金五綵裝腰花板朱漆 子盛紅花羅夾 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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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고 꽃을 조각한 합에 담은 것이 총무게 4백 냥쭝인데 이

것을 전부 붉은 칠을 한 상자에 넣어 포장하였다. 복약용으

로 쓸 행인자법주(杏仁煮法酒) 열 병은 금·은으로 도금하

고 꽃을 조각한 10개의 병에 넣었다. 그 무게는 1천 냥쭝인

데 이것을 전부 주홍 칠을 한 명금조화(明金雕花) 상자에 넣

어 포장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31) 이는 송나라 황제가 보낸

술로 곡주인 청주류 일종이라고 짐작이 되나 단순한 청주류

가 아니고 행인의 풍미가 가미된 특별한 술이며 煮熟한 煮

酒란 藥用酒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고려에서 재래주인 法酒

에 관한 술은『高麗圖經』『高麗史』에서의 기록이 있으나

자주(煮酒)에 관한 내용은 처음이다.『東醫寶鑑』의 煮酒處

方에서 좋은 청주에 藥材를 넣고 重湯煮之한 것이 煮酒였다

는 것을 미루어 송대에 유입된 행인자법주는 杏仁을 넣은 약

용주의 일종이라고 시사하였다(張 1982).

4) 양주(羊酒)32)

고려는 북방민족인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과 교섭하면서

조공을 통한 일종의 관영무역을 하였다. 羊酒로 기록된 내용

은 <Table 4>와 같다. 睿宗 2年(1107)『高麗史』列傳 尹瓘

條에게 왕이 내시위위주부(內侍衛尉主簿) 강영준(康英俊)을

보내 윤관 등에게 양주(羊酒)를 보내 주었다라는 기록과 이

규보의『麴先生傳』에 기록된 내용을 뒷받침하여 양의 젖으

로 발효한 羊酒의 전래로 해석하였다(張 1982).

羊酒는 주로 전투에서 승리한 군사들에게 주는 축하와 위

<Table 4> The use of Yangju recorded in『Koryosa』

記錄  內容

『高麗史』第96卷 列傳 第9 윤관(尹瓘)

 睿宗 2年(1107)

왕이 내시위위주부(內侍衛尉主簿) 강영준(康英俊)을 보내 윤관 등에게 양고기와 술(

羊酒)을 보내 주고 동시에 군인들에게 은사라(銀-옛날 군대 용 세숫대야인데 그 형

태는 징과 같음) 한 개와 은병(고려 때의 화폐의 일종) 40개를 주었다.25)

『高麗史』第98卷 列傳 第11 김부식(金富軾)

 仁宗 乙卯 13年(1135)*

『高麗史節要』제10권 인종 공효대왕 2

 (仁宗恭孝大王二) 을묘 13년(1135)*

양고기와 술(羊酒)로 군사를 위로해 드리고자 하니 기일을 청합니다.26)

『高麗史』第30卷 世家 第30 

忠烈王 癸巳 19年(1293)

태자 비(妃)는 사람을 시켜서 양주(羊酒)를 가지고 와서 왕을 맞이하고 위로하였으며 

길 도중에 있는 여러 만호들, 총관들, 달로화적들, 대왕들이 모두 양주(羊酒)를 바치

거나 혹은 말, 약대를 바치니 왕도 역시 은과 베를 가지고 답례하였다.27)

『高麗史』第31卷 世家 第31 

 忠烈王 丙申 22年(1296)

계사일에 세자가 흰 말을 태후에게 바치니 태후는 양주(羊酒)를 가져다가 세자를 위

하여 연회를 베풀었다.28)

『高麗史』第108卷 列傳 第21 金怡

 忠宣王 8年(1316) 

1316년에 의비(懿妃: 也連眞, 충숙왕의 生母)가 원나라에서 죽자, 김이(金怡)가 몸소 

시체를 태워서 함으로 짠 관에 넣어 매장하고 매달 초하루 보름으로 양주(羊酒)를 

갖추어 제사지내기를 3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하였다. 왕이 그곳에 장사지내려 하는 

것을 극력 말려 연릉(衍陵)에 환장(還葬)하게 하였다.29)

『高麗史』第35卷 世家 第35

 忠肅王 戊寅 後 7年(1338) 

원나라 실리미(失里迷)가 금교역에 이르러 왕이 백주 등암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

울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재상들이 상호군 김사의(金思義)를 보내 양주(羊酒)를 주었

으나 받지 않고 말하기를 “왕이 만일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서울에 들어가지 않겠

다”라고 하였다.30)

*『高麗史節要』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25)『高麗史』第96卷 列傳 第9 尹瓘, 王遣內侍衛尉注簿康英俊賜瓘等羊酒幷賜軍人銀▩金羅一面銀甁四十事 瓘又使林彦記其事書于英州廳壁曰 孟子曰 弱固不可
以敵强小固不可以敵大 

26) 『高麗史』第98卷 列傳 第11 金富軾, 平州判官金淳夫齎詔入城西人遂斬妙淸 及 子浩等首使分司大府卿尹瞻少監趙昌言大將軍郭應素郞將徐挺等偕淳夫請罪于
朝 又投書中軍曰 謹奉詔旨及元帥之言已斬渠魁馳獻闕下欲以羊酒 獻敢請日期 於是富軾遣錄事白祿珍奏之又貽書兩府曰 宜厚待瞻等以開自新之路 宰相文公仁崔
... *『高麗史節要 』卷之十 仁宗恭孝大王[二] [乙卯十三年 宋 紹興五年, 金 熙宗 仍稱天會十三年 (1135) 高麗史節要』卷之十 仁宗恭孝大王[二] [乙卯十三年 宋
紹興五年, 金 熙宗 仍稱天會十三年] 富軾，又遣僚 于西京, 曉諭至七八, 趙匡等, 知不可抗, 意欲出降, 自以罪重, 猶豫未決, 及平州判官金淳夫, 詔入城, 西賊, 遂
斬妙淸, 柳 , 及 子浩等三人首, 使分司大府卿尹瞻, 少監趙昌言, 大將軍郭應素, 郞將徐挺等, 偕淳夫請罪于朝, 又投書中軍曰, 欲以羊酒 獻, .....

27)『高麗史』第30卷 世家 第30 忠烈王 癸巳 19年(1293), 戊戌 王次 州世子迎謁于道獻鞍馬及鐵棒四枚長劒四口帝賜世子酒肉享王太子妃使人以羊酒 勞沿
途各萬戶摠管達魯花赤大王等皆獻羊酒或馬駱駝王亦以銀布謝之

28)『高麗史』第31卷 世家 第31 忠烈王 丙申 22年(1296), 癸巳 世子以白馬獻于太后太后以羊酒宴世子帝與太后臨軒諸王公主百官侍宴
29)『高麗史』第108卷 列傳 第21 金怡, 忠肅受禪拜同知密直司事轉僉議評理賜輸誠保節功臣號懿妃薨于元喪具未備怡燒骨納函棺身自 之每當朔望備羊酒親奠
終三年

30)『高麗史』第35卷 世家 第35 忠肅王 戊寅 7年(1338), 甲寅 元遣失里迷詔冊皇后且求宦者童女及馬 失里迷到金郊驛聞王在白州藤巖寺不入城宰相遣上護軍全
思義饋羊酒不受曰 王若不迎吾當不入城 宰相遣人以聞王先知之禁人故不得白

31)『高麗史』第9卷 世家 第9 文宗 己未 33年(1079) 已上各用閒金鍍銀鈒花合一具盛共重四百兩朱漆外匣全下藥供御杏仁煮法酒一十甁用閒金鍍銀鈒花甁十一
隻盛重一千兩朱紅漆明金雕花外匣全 

32)『高麗史節要』『高麗史』에는 羊酒를 “양주”, “양고기와 술”, “양과 술”로 번역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원본의 한자어 “羊酒”로 조사하여 장지현 논문의 羊酒
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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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또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관계

를 맺은 고려 왕실에서 羊酒로 왕실의 연회, 제사, 영접 에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Table 4>에 羊酒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였으며 酒種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대와 제

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羊酒라는 번역이 양고기와 술로 해

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확실한 해석은 차후의 과

제로 남기고자 한다.

5) 계향어주(桂香御酒)

계향어주는『高麗史節要』,『高麗史』에 각 1회 기록되었

다.『高麗史節要』의 기록을 보면 예종 문효대왕 2(睿宗文

孝大王 二) 정유 12년(1117)39) 여러 왕족과 양부(兩府)를 청

연각(淸 閣)에서 잔치하였는데, 송 나라 황제가 보내 준 계

향어주(桂香御酒), 용봉명단(龍鳳茗團), 진귀한 과실, 보배로

운 그릇을 사용하고, 각각 서대(犀帶)와 의복을 하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송나라 進貢使로 갔던 李資謙이 돌아오면서

송나라로부터 계향어주가 처음으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며

특별히 御酒라 한 것은 송 황제의 전용주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張 1982).

6) 백자인주(柏子仁酒)

백자인주는『高麗史節要』『高麗史』에 각 1회 기록되었

다.『高麗史節要』의 기록을 보면 명종 광효대왕 2(明宗光

孝大王 二) 을사15년(1185)40) 여름 4월에 왕이 허약한 병이

있어 백자인주(柏子仁酒)를 먹으니 의원이 아뢰기를, “백자

인(柏子仁)은 계림(鷄林)에서 나는 것이 제일 좋으니 중사(中

使)를 보내어 이를 구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郵吏)를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기

를, “지금 농사 일이 한창 바쁜데 무지한 소인(小人)들이 짐

의 명령이라 빙자하여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농사를 방해할

까 염려되니 차라리 약물을 중지할지언정 어찌 농사짓는 백

성으로 하여금 그 직업을 폐하게 할 수 있으랴.”하고, 다시

백자인주를 먹지 않았다. 史臣이 말하기를, “왕이 한 고을이

소란해질까 염려하여 그 섭생(攝生)하는 약을 중지하였으니

인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랴. 만약

강단(剛斷)이 있어 폐행(嬖倖)의 길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명

철한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백자인주에 대한 제법

은 알 수 없으나 측백나무열매를 넣어 빚은 효능이 있는 귀

한 藥用酒의 일종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張 1982).

7) 동락( 酪, 馬乳酒)

동락은『高麗史節要』『高麗史』에 각 1회 기록되었다.

『高麗史』에 고종 18년(1231)은 왕정(王 )을 몽고 군대에

파견하여 몽고 장수 살례탑에게 토산물을 선물로 주게 하였

다. 왕정이 살례탑(撒禮塔)과 회견하는데 멀리 마루 아래에

서 절하였으나 답례하지 않았다. 왕정이 술과 안주로써 그를

접대하였더니 살례탑은 동락( 酪－馬牛의 젖)으로써 답례

하는데 왕정은 권하는대로 먹고 마시었더니 살례탑이 아주

<Table 5> Grape wine recorded in『Koryosa』

 內容 記錄

『高麗史』第30卷 世家 忠烈王 乙酉 11年(1285) 원나라 황제는 왕에게 포도주를 보내었다.33)

『高麗史』第31卷 世家 忠烈王 丙申 22年(1296)
원나라 황제가 왕에게 보내는 직금단(織金段), 홍견(紅絹)을 각각 4필과 태후가 보내

는 포도주 두 그릇을 가지고 왔으며...34)

『高麗史』第31卷 世家 忠烈王 丁酉 23年(1297)
원나라에 체류하는 3월 무진일에 왕이 대궐로 황제를 예방하니 황제가 포도주를 주

었다.35)

『高麗史』第31卷 世家 忠烈王 戊戌 24年(1298)*
“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로 왕이 독신 생활에 적적할 것이라”하여 황제가 왕에게 포

도주를 보내었다.36)

『高麗史』第32卷 世家 忠烈王 壬寅 28年(1302)* 황제가 왕에게 포도주를 선물로 보내 주었다.37)

『高麗史』第32卷 世家 忠烈王 戊申 34年(1308)* 황제가 왕에게 포도주를 선물로 보내 주었다.38)

*『高麗史節要』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33)『高麗史』第30卷 世家 第30 忠烈王 乙酉 11年(1285) 戊辰 元卿等還自元帝賜王蒲萄酒.
34)『高麗史』第31卷 世家 第31 忠烈王 丙申 22年(1296) 金光就還自元帝賜王織金段紅絹各四匹太后賜蒲萄酒二器 賜曆日中書省送線綾紅 各五匹
35)『高麗史』第31卷 世家 第31 忠烈王 丁酉 23年(1297) 三月 戊辰 王詣闕帝賜蒲萄酒
36)『高麗史』第31卷 世家 第31 忠烈王 戊戌 24年(1298) 九月 丙申 元遣平章闊闊出左丞哈散來口宣聖旨云 自公主棄世王獨處無聊帝賜王蒲萄酒且令吾等伴議

國事. *『高麗史節要』卷之二十二 忠烈王[四] 戊戌二十四年 [元 大德二年] 元, 遣平章闊闊出, 左丞哈散來, 賜王葡萄酒, 且令闊闊出, 哈散等, 治國事, 闊闊
出尋北還.

37) 『高麗史』第32卷 世家 第32 忠烈王 壬寅 28年(1302) 二月 庚寅 帝賜王葡萄酒 *『高麗史節要』 卷之二十二 忠烈王[四] 壬寅二十八年 [元 大德六年] 元, 賜王葡萄酒.
38)『高麗史』第32卷 世家 第32 忠烈王 戊申 34年(1308) 丁巳 中贊崔有 還自元帝賜王葡萄酒 *『高麗史節要』卷之二十三 忠烈王[五] 戊申三十四年 [元 武

宗 至大元年] 燃燈大會, 侍臣上壽, 王酬之, 謂曰, 今日觀燈, 是吾畢竟事, 鄕等宜無辭, 侍臣皆爲之盡觴 帝, 賜王蒲萄酒.
39)『高麗史節要』 卷之八 睿宗文孝大王[二] 丁酉十二年 [宋 政和七年, 遼 天慶七年, 金 天輔元年] 宴諸王, 兩府于淸 閣, 用宋帝所賜, 桂香御酒, 龍鳳茗團, 珍

果寶皿, 各賜犀帶襲衣, 命門下平章事金緣, 撰淸 閣記, 寶文閣學士洪灌, 書諸石.; 
40)『高麗史節要』卷之十三 明宗光孝大王[二] 乙巳十五年 [宋 淳熙十二年, 金 大定二十五年] 夏四月, 王, 患虛羸, 嘗餌柏子仁酒, 醫奏云, 柏子仁産 林者最良, 請

遣中使求之, 不許, 請遣郵吏, 又不許曰, 今農事方殷, 恐無知小人, 憑藉朕命, 擾民妨農, 寧輟藥物, 豈可使東作之民, 廢其業耶, 遂不復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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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였다41)라는 내용이『高麗史節要』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몽고와 강화교섭이 계기가 되어 고종 18년에 몽

고로부터 유입된 酪은 북방유민민족이 상용하는 馬乳酒의

일종으로 여진족·거란족의 羊酒와도 상통하는 자연발효주

였을 것으로 믿어지며 洋酒에 이어 북방계 乳醱酵酒의 거의

모두를 고려시대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張 1982).

8) 포도주(葡萄酒)

포도주에 관한 기록은 <Table 5>와 같으며 葡萄酒 또는

蒲萄酒로 기록되어 있다.『高麗史』에는 6회 정도 기록이 있

으며 처음으로 충렬왕 11년(1285), 22년(1296), 23년(1297)

원나라 황제는 왕에게 포도주를 보내었다 라는 기록이 있으

며,『高麗史節要』에는 충렬왕 24년 (1298)42)에 원 나라에

서 평장사 활활출( 出)과 좌승(左丞) 합산(哈散)을 보내

어 왕에게 포도주를 주었다. 그리고 충렬왕 28년(1302)43) 원

나라에서 왕에게 포도주를 내렸다. 또한 충렬왕 34년(1308)

황제가 왕에게 포도주를 하사하였다.44)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충렬왕에 와서는 중국주를 위시하여 북방유목민족의 乳

酒類, 남만사회의 花酒 이외에도 西域社會에서 개발된 것으

로 믿어지고 있는 포도주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것으

로 믿어진다(張 1982). 이와 같이 포도주는 13세기 후반에

원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의 특수한 왕실계

층에서 향유하고 음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張 1982; 박

2006).

9) 상존주(上尊酒)

상존주는『高麗史』에도 기록되어 있으며『高麗史節要』

에는 충선왕(忠宣王) 기유 원년(1309)의 기록에서 볼 수 있

다. 상존주의 정확한 특성은 기장과 조로 빚은 술 중에 최상

급 청주이며 중국에서도 특별한 곡주임을 알 수 있다. 기록

내용을 보면 12월에 이대순(李大順)의 아우 이공세(李公世)

를 원 나라에 보내어 수유( 油)를 바쳤다. 황제는 대관(大

官, 황제의 음식을 공급하는 주방(廚房))의 양(羊)과 상존주

(上尊酒)를 주었다.45) 중국에서는 唐代의 기록에서 상존주의

기록이 시작되었다. 원나라는 당대로 부터 전해지고 있었던

특별한 곡주를 고려에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張 1982).

10) 백주(白酒)

대부분의 외래주는 국가 간의 공식경로를 통하여 유입되

거나 외국사신의 구전을 통하여 기록된다. 백주의 경우는 공

식 유입경로 없이『高麗史節要』와『高麗史』에 동일한 내

용이 2회 기록되어 있다.『高麗史』와『高麗史節要』에는

충렬왕 22년(1296) 7월에 전 밀직(密直) 민지(閔漬)에게 쌀

1백 석을 하사하였다. 왕이 일찍이 내료 고여주(高汝舟)를 보

내어 민지에게 詩를 짓게 하였더니, 민지가 고여주에게 백주

(白酒, 일종의 濁酒, 막걸리)와 청참외로 대접하였다. 여주가

왕에게 복명하기를, “민지는 비록 재상이나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하사한 것이다46). 두 번째로『高

麗史節要』충렬왕 29년(1303) 오기(吳祁)의 뇌물을 받고 원

나라 첨목아불화(帖木兒不花)가 죄를 감하여 주었고 왕의 만

류에도 불구하고 판도판서로 치사한 최양(崔 ) 등이 다시

오기를 처벌하여 줄 것을 첨목아불화에게 요청하였더니 원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학사가 “白酒는 사람의 얼굴을 붉게 한

다”라는 詩를 지으며 안향에게 답하는 시를 지으라 청하였

다. 안향이 머뭇거리고 있자 다시 이학사는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한다”47)하여 이것은 원나라 첨목아불화가 오기

(吳祁)의 뇌물을 받고 그 죄에 너그러운 것을 풍자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高麗史』제125권 열전 간신 오잠(吳潛)條

에 기록되어 있다48). 이 말인 즉 황금에 비유할 만큼 값어치

있는 뇌물을 백주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백주를 탁주 일종

의 막걸리로 해석하였으나 張(1982)은 충렬왕 丙申 22年

(1296), 충렬왕 29년(1303) 원나라 사람의 구전을 통하여 유

입된 白酒는 중국식 백주의 새로운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다. 백주가 차후에 기록에서 보이는 소주(燒

酒)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41)『高麗史』第90卷 列傳 第3 平壤公基, 高宗十八年 遣 如蒙古軍以土物遺其帥撒禮塔 至見撒禮塔遙拜階下不答 以酒饌餉之撒禮塔饋以 酪 隨所勸
能飮啖撒禮塔大悅...*『高麗史節要』第16卷 高宗安孝大王三 辛卯 18年(1231).... 遣淮安公 , 以土物, 遺撒禮塔, 又遣人, 遺唐古, 迪巨, 及撒禮塔之子, 銀各
五斤, 紵布十匹, 布二千匹, 馬 , 馬纓等物, , 見撒禮塔, 遙拜階下, 不答, , 餉之, 撒禮塔, 饋以 酪等味, 隨所勸, 能飮啖, 撒禮塔, 大悅。....

42)『高麗史節要』卷之二十二 忠烈王[四] 戊戌二十四年 [元 大德二年] 元, 遣平章闊闊出, 左丞哈散來, 賜王葡萄酒, 且令闊闊出, 哈散等, 治國事, 闊闊出尋北還.
43)『高麗史節要』卷之二十二 忠烈王[四] 壬寅二十八年 [元 大德六年] 元, 賜王葡萄酒.
44)『高麗史節要』卷之二十三 忠烈王[五] 戊申三十四年 [元 武宗 至大元年] 燃燈大會, 侍臣上壽, 王酬之, 謂曰, 今日觀燈, 是吾畢竟事, 鄕等宜無辭, 侍臣皆爲之
盡觴 帝, 賜王蒲萄酒.

45)『高麗史節要』卷之二十三 忠宣王 己酉元年 [元 至大二年] 十二月, 遣李公世, 如元, 獻 油, 公世亦大順弟也, 初, 忠烈王入覲, 大順請帝詔王, 以公世爲別將, 帝
曰, 官人有法, 制國有君, 朕何與焉, 因賜大官羊, 上尊酒, 令大順, 自白于王, 王曰, 公世, 校尉耳, 越散員而授別將, 非舊例也, 大順不敢復言, 後聞帝言, 如是乃授之.

46)『高麗史』 第107卷 列傳 第20 閔漬[閔祥正], 非諸君所知也 遂白王罷之人以漬爲勁直 世子諷王令西京留守安悅致仕欲以從臣代之漬以悅年未七十爲辭王乃止
世子怒謂漬曰 揚人之惡以釣其名卿有焉 陞密直學士添設也尋罷 王嘗遣內僚高汝舟令漬製詩漬饋汝舟白酒靑瓜汝舟白王曰 漬雖宰相其貧無比 王乃賜米一百碩
久之授集賢殿大學士僉光政院事改同知密直... 『高麗史節要』第21卷 忠烈王三 [丙申二十二年 元 元貞二年]丙申 22年(1296), 秋七月, 賜前密直閔漬, 米一
百碩, 王嘗遣內僚高汝舟, 令漬製詩, 漬饋汝舟以白酒, 靑瓜, 汝舟復王曰, 漬雖宰相, 其貧無比, 故有此賜。

47)『高麗史節要』 卷之二十二 忠烈王[四] [癸卯二十九年 元 大德七年] 王, 召版圖判書致仕崔 曰, 聞卿等, 亦將訴吳祁于使臣, 有諸, 姑徐之, 不從, 乃與朴全
之等三十七人, 又詣使臣, 請罪吳祁, 及帖木兒不花, 李學士還, 贊成事柳庇偕行, 安珦等, 餞于郊, 李學士詠一句曰, 白酒紅人面, 囑珦和之, 珦遲留, 李自和之曰, 黃
金黑吏心, 蓋諷帖木兒不花受祁賂, 緩其罪也。

48)『高麗史』第125卷 列傳 第38 吳潛, 戶金深等軍官一百五十人又詣元使請罪潛. 王召版圖判書致仕崔▩曰 聞卿等亦將訴吳潛于使臣有諸姑徐之 ▩不從 乃與朴
全之等七十餘人又詣元使請罪潛皆不聽 帖木兒不花等還贊成事安珦等餞于郊李學士唱曰 白酒紅人面 囑珦和之珦遲留李自和之曰 黃金黑吏心 盖諷帖木兒不花
受潛賂緩其罪也 金深率三軍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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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주(燒酒)

소주의 유입경로에 관한 학설은 원창시설(元創始說)49), 반

원창시설(反元創始說)50), 아라비아 기원설51) 그리고 신경로

추정설52) 등이 있다(장 1982; 고 2009).『高麗圖經』『高麗

史節要』에는 없으나『高麗史』에는 2회 기록이 있다. 우왕

원년(1374) 2월에 소주와 금옥으로 만든 그릇 등에 관한 금

령(禁令)이 내려진다53). 최영은 우왕 2년(1376) 경상도원수

겸 도체찰사(慶尙都元帥兼都體察使)에 임명되었다. 임지에 부

임하자, 경상도 원수 김진(金縝)이 경상도 원수 본분을 지키

지 않고 기생들을 불러 모아 부하 장수들과 더불어 밤낮으

로 소주를 마시고, 걸핏하면 부하를 때리는 등 주란(酒亂)을

피우므로 군중(軍中)에서는 그들을 소주도(燒酒徒)라고 불렀

다.54)라는 기록이 있다. 곡주의 증류주인 소주는 고려 14세

기부터 음용하였던 술로 확인할 수 있다(張 1996; Koh

2009).

이와 같이 국가 간의 공식 경로를 통하여 유입된 외래주

와 왕실의 공식적인 제사·향연·사신접대·약용·하사품

등 필수불가결한 음료로 송·여진·거란·몽고·원 등에

서 다양한 주류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적으로 중요한 외교사절품의 역할을 하여 왕실에서는 양온

서, 사온서 등의 담당 부서를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그 외

에도 구전으로 전하는 주류를 보면『高麗史』한림별곡에는

황금주(黃金酒)·백자주(柏子酒)·송주(松酒)·예주(醴酒)·

죽엽주(竹葉酒)·이화주(梨花酒)·오가피주(五加皮酒) 등의

술이 기록되어 있는데55) 이는 사대부 층에서는 왕실에서 보

다 더 다양한 주류문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2. 金·銀 酒器

고려는 통일신라의 공예전통을 이어받고 송·요·거란·

몽고·원의 문화를 수용하며 다양한 공예품이 만들어졌다.

금속기명은 통일신라부터 귀족층에서 도기와 함께 일상기명

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금·은기명은 다수가 왕실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高麗圖經』에는 서긍이 묵었던 관사(館

舍)에는 향렴(香  이 경우는 향을 넣어두는 그릇)ㆍ주합(酒

 술을 담는 그릇)ㆍ타구ㆍ식야(食  음식을 담는 그릇) 같

은 것들이 모두 백금(白金, 銀을 말한다)으로 되어 있고, 물

을 담는 제구는 다 동(銅)을 썼고, 물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

다56). 그리고 주자(注子)는 중국의 주주(酒注 술 주전자)와 같

다. 그것을 만드는 데는 은 3근을 쓰며, 정사ㆍ부사ㆍ도할관

ㆍ제할관의 자리에 설치한다. 높이는 1척 2촌, 배의 지름은

7촌, 용량은 6승이다57)라는 기록에서 외국 사신 숙소에 많은

금속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주류와 관련된 金·銀 酒器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표이다. 이상과 같이 고려의 金·銀酒器는 국신물로

여진ㆍ거란ㆍ송ㆍ몽고ㆍ원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교류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11세기 후반인 문종 1072년, 1080년에

고려는 북송으로부터 金注子를 두 차례 국신물로 보내왔으

며, 14세기 후반인 우왕 1378년 일본에서 금 용두(龍頭)를

장식한 술잔을 보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에서

는 국가에 공헌한 관리와 무신에게 金·銀酒器가 하사 되었

으며, 반면에 뇌물로 사용하는 등 나아가 金·銀酒器 사용

에 대한 禁令(1375)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고려 문헌에 기

록된 금·은 주기는 국가 간의 국신물·교환물·왕이 신하

에게 내리는 하사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酒器라는 용

도 이외에도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尹 2005).

III. 결 론

『高麗圖經』,『高麗史節要』,『高麗史』를 중심으로 고려

왕실의 주류문화를 살펴보았다. 고려 왕실에서 사용하는 穀

酒로 청주(淸酒)는 환구( 丘)·풍사(風師)·우사(雨師)·뇌

신(雷神)·영성(靈星)·별묘(別廟)·선잠(先蠶)·문선왕묘(文

宣王廟)·책임관리가 대행하는 의식·사직(社稷)·태묘(太

廟)에 매 사철 첫 달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 드리는 의식·

태묘(太廟)·적전(籍田) 등에 사용되었다. 법주(法酒)는 태묘

(太廟)·책임관리가 대행하는 의식·태묘(太廟)에 매 사철과

납일에 왕이 친히 제향을 드리는 의식 등 주로 국가, 왕실의

제례주로 사용하였다. 약주(藥酒)는 불교행사의 하나인 八關

會儀 의식에 사용되었다. 고려전기 송나라 사신이 기록한

49) 許浚의『東醫寶鑑』, 李 光의『芝峯類說』, 徐有 의『林元十六志』에서 소주는 원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였다.
50) 李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소주는 서남만사회에서 유입되어 당나라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51) 崔南善의『朝鮮常識』에서 소주는 아라비아 기원설로 몽고와 원을 거쳐 고려에 유입되었다는 북방유입경로와 아라비아 대식상인을 통하여 인도, 인도네
시아의 아락길주가 원나라를 통하여 고려에 유입되었다는 남방전래설을 정립하였다.

52) 張智鉉『韓國外來酒流入史硏究』에서 신경로 추정설로 아라비아 대식상인 회회인을 통하여 직접 유입되었다는 학설이다.
53)『高麗史』第85卷 志 第39 刑法 2 禁令 辛禑元年 二月 敎曰 人不知儉侈用傷財今後如燒酒錦繡段匹金玉器皿等物一皆禁斷雖婚姻之家止用紬紵務從儉約以成
風俗 閑散之人托名各愛馬稱爲通...

54)『高麗史』第113卷 列傳 第26 崔瑩 一日禑敎巡衛府曰 孫光裕金之瑞郭彦龍之罪當以軍法論 然方大旱其 減死籍其家流遠 先是金縝爲慶尙道元帥大集一道
名妓與麾下士晝夜 飮 縝嗜燒酒軍中號曰燒酒徒 卒伍偏裨少 其意輒鞭辱衆忿怨 及倭焚掠合浦營衆曰 可使 ......

55)『高麗史』第71卷 志 第25 翰林 別曲, [俚語]太平廣記四百餘卷偉歷覽景何如 眞卿書飛白書行書草書篆 書 書虞世南書羊鬚筆鼠鬚筆云云[俚語]吳生劉
生兩先生偉走筆景何如 黃金酒柏子酒松酒醴酒竹葉酒梨花酒五加皮酒鸚鵡盞琥珀杯云云[俚語]劉伶陶潛兩仙翁云云 

56)『高麗圖經』 卷 第二十七 館舍 都轄提轄位 都轄提轄。共處一堂。其制三間。對闢二室。各以官序。分居之。當其中。以爲會食見客之所。前垂 。狀類
酒 。室中。各施文羅紅幕。舊不用帳。今亦有之。榻上。施錦茵。復加大席。以錦爲緣。室中器皿。如香 ，酒 ，唾盂，食 。悉以白金。貯水之具
。皆用銅。物物悉備。

57)『高麗圖經』 卷 第三十 器皿[一] 水甁 水甁之形。略如中國之酒注也。其制。如銀三斤。使副與都轄，提轄官位設之。高一尺二寸。腹徑七寸。量容六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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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圖經』에는 법주를 언급하면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양

온서라는 官署가 있었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고려는 여진, 송,

거란, 몽고, 원과 교류하였으며 곡주 이외에도 다양한 외래

주가 전래되었다. 11세기 후반에 과실주의 일종인 花酒는 의

례와 축하 의미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文宗을 위

해 송 황실에서 보내준 藥用御酒인 杏仁煮法酒가 전래되었

다. 12세기 전반에 睿宗에게 보낸 송 황제의 桂香御酒, 허약

한 明宗의 건강을 다스리는데 사용한 柏子仁酒와 같은 藥用

御酒, 그리고 북방계 유목민족의 羊乳醱酵酒인 洋酒도 음용

하였다. 13세기 전반에 여진족, 거란족, 몽고의 馬乳醱酵酒의

일종인 酪도 고려왕실에 전래되었다. 13세기 후반 元은 충

렬왕에게 葡萄酒를 보내왔고, 14세기 전반에는 元의 황제가

마시는 특급청주 上尊酒, 또한 공식경로가 아닌 외국사신의

口傳으로 기록된 元의 白酒도 등장하였다. 14세기 후반에는

<Table 6> Gold and silver ware for use of alcohol beverages recorded in『Koryosageolyo』 and『Koryosa』

 記錄 內容 交流國

『高麗史』第2卷 世家

第2 定宗 戊申 3年(948)58)

가을 9월에 동녀진(東女眞)의 대광 소무개(蘇無蓋) 등에게 말 7백 필과 토산물에 대한 댓가

로 1 등은 은 주자 1 개, 잡색 비단과 견직 각 1 필이요 2 등은 은 바리대 1 개, 잡색 비

단과 견직 각 1 필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여진과 관련하여 은주자(銀注子)를 상

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다.

고려→여진

銀注子

『高麗史』第9卷 世家

第9 文宗 壬子 26年(1072)59)

송나라에서 ......총무게 40냥쭝인 금반잔(金盤盞) 두 벌은 홍매화로 수놓은 비단 겹보로 싼 

다음 모두 홍매화로 수놓은 겹수건을 덮었으며,무게 65냥쭝인 금주자(金注子) 한 개는 홍매

화로 수놓은 비단 겹보로 싸고 다시 홍매화로 수놓은 겹수건을 덮어서 보내왔다... 

북송→고려

金注子

『高麗史』第9卷 世家

第9 文宗 庚申 34年(1080)60)
보내온 금합(金合) 두 벌, 반잔(盤盞) 두 벌, 금주자(金注子) 한 벌, 붉은 모직 안석(倚背) 10

개, 붉은 모직 보료 두 개, 장도(長刀) 등을 북송에서 보냈다. 

북송→고려

金注子

『高麗史』第16卷 世家

第16 仁宗 丙辰 14年(1136),

『高麗史』第98卷 列傳

第11 金富軾61)

3월 기사일에 서경 토벌에 참가한 장수들을 위로하고 김부식에게는 의복, 안마(鞍馬), 금대

(金帶), 금술잔(金盞), 향료, 약품을 주었다 하였고, 동일한 내용이『高麗史』열전 金富軾條

에 3월에 왕이 좌승선 이지저(左丞宣李之), 전중 소감 임의(殿中少監林儀)를 보내 김부식에게 

의복, 안마(鞍馬), 금띠, 금주기(金酒器), 은약합 등을 주었다.

고려

金酒器

『高麗史節要』高宗安孝大王二 

己卯 6年 (1219)*62)
삭주(朔州) 분도장군 황용필(黃龍弼)이 성질이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형벌을 참혹하게 하였는

데, 그 주의 사람들이 황용필에게 관아에 있는 은주기(銀酒器)를 뇌물로 주었다.

고려

銀酒器

『高麗史』第23卷 世家

第23 高宗 辛卯 18年(1231)63)

금주기(金酒器), 크고 작은 잔반(盞盤) 각 한 벌과 은병(銀甁)등의 물품을 몽고의 세 원수에

게 선사하였고 .... 장군 조시저(曹時著)를 시켜 황금 12근 8냥, 무게 7근 되는 여러 가지 금 

주기(金酒器), 백은 29근, 무게 4백 37근 되는 은주기(銀酒器), 은병(銀甁) 1백 16개, .........몽

고 사신을 통하여 그 나라 황제에게 표문과 함께 보냈다.... 

고려→몽고

金·銀酒器

『高麗史』第23卷 世家

第23 高宗 壬辰 19年(1232)*64)
3월에 거란인 도단(都旦)에게 금주기(金酒器) 한 벌과 모시 80필을 주었다. 

고려→거란

金酒器

『高麗史』第24卷 世家

第24 高宗 癸丑 40年(1253)65)
금·은주기(金·銀酒器), 비단, 저포(紵布), 수달피, 관대(冠帶) 등 물품을 몽고에 보내었다. 

고려→몽고

金·銀酒器

『高麗史』第24卷 世家

第24 高宗 甲寅 41年(1254)66)

몽고군의 병영인 보현원(普賢院)에 가서 차라대(車羅大), 여속(余速), 독보파대(禿甫波大) 등 

원수 및 영년공(永寧公) 왕순(王 ), 홍복원(洪福源) 등에게 금·은주기(金·銀酒器), 피혁, 

포백 등 물품을 차등 있게 주도록 하였다.

고려→몽고

金·銀酒器

『高麗史』第24卷 世家

第24 高宗 丙辰 43年(1256)67)
갑진일에 왕이 승천관(昇天館)에서 몽고 사신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동시에 금·은, 포백 

주기(酒器), 포백 등을 차등있게 주었다.

고려→몽고

酒器

『高麗史節要』忠烈王三

甲午 20年(1294)*68)
계사일에 왕이 공주와 함께 상도(上都)에 가서 황태자(皇太子)를 맞이하고, 즉위하자 표문을 

올려 하례하고 금·은주기(金·銀酒器) 등을 바쳤다. 

고려→원

金·銀酒器

『高麗史』第85卷 志 第39

刑法 2 禁令우왕원년(1375)69)

금령(禁令): 각 기관에서 신구 관원의 교체 의식에 사치한 음식, 노래와 춤을 일체 금지할 

것이며 거기서 사용하는 금·은주기(金·銀酒器)나 병풍, 족자, 방석 등속도 다 금지하되 위

반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고려

金銀酒器

 『高麗史』第93卷 列傳

第6 徐弼70) 광종이 재상 왕함민(王咸敏), 황보광겸(皇甫光謙) 및 서필에게 금주기(金酒器)를 주었다.
고려

金酒器

『高麗史』 第133卷 列傳

第46辛禑 丙辰 2年(1376)71)
나흥유(羅興儒)가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중(僧) 양유(良柔)를 파견하여 답

례하였으며 비단, 꽃병풍, 장검, 금용두주기(金龍頭酒器)를 장식한 술잔 등을 예물로 바쳤다.

일본→고려

金龍頭酒器

『高麗史』 第133卷 列傳

第46辛禑 戊午 4年(1378)72)
일본 구주 절도사 원요준(源了俊)에게 금·은주기(金·銀酒器), 인삼, 돗자리, 호피, 표피 등

을 선물로 보내 주었다.

고려→일본

金·銀酒器

『高麗史』第137卷 列傳

第50辛禑 戊辰 14年(1388)73)
문달한(文達漢), 김종연(金宗愆), 정승가(鄭承可), 내시 조순(曹恂), 김완(金完)들을 파견하여 

좌우 도통사와 여러 장령들에게 금·은주기(金·銀酒器)를 주었다.

고려

金·銀酒器

*『高麗史節要』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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穀酒 蒸溜酒인 燒酒 금주령이 기록된 것을 보아 그 이전부

터 알코올 농도가 높은 소주가 음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속器皿은 통일신라부터 陶器와 함께 귀족층에서 日常器

皿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金·銀器皿은 다수가 왕실용으로

제작되었다. 고려의 왕실은 송·요·거란·몽고·원의 문

화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다. 11세기 후반인

문종 1072년, 1080년에 고려는 북송으로부터 금주자를 두 차

례 국신물로 보내왔으며, 14세기 후반인 우왕 1378년 일본

에서 금 용두(龍頭)를 장식한 술잔을 보내온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고려 문헌에 기록된 고려왕실의 金·銀酒器는 국

가 간의 국신물,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 등 酒器 용도

이외에도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

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金·銀酒器가 뇌물로 사

용하는 등 나아가 관리들의 사치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14

세기 후반에는 燒酒 금주령과 함께 金·銀酒器 사용 금지령

이 내려진다. 이와 같이 고려 왕실의 주류문화는 그와 관련

된 王室 酒器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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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高麗史』第2卷 世家 第2 靖宗 戊申 3年(948) 三年 秋九月 東女眞大匡蘇無盖等來獻馬七百匹及方物 王御天德殿閱馬爲三等評定其價馬一等銀注子一事錦
絹各一匹二等銀鉢一事錦絹各一匹三等錦絹各一匹 忽雷雨震押物人又震殿西角王大驚近臣等扶入重光殿遂不豫 

59)『高麗史』第9卷 世家 第9 文宗 壬子 26年(1072) 鈒鏤匣重六十兩紅羅繡 複封全紅梅花羅 外  金合二副共重六十兩各副盛 勒帛二條 袋子二

枚銷金紅梅花羅 複封全共用紅梅花羅 外  金盤盞二副共重四十兩紅梅花羅 複封全共用紅梅花羅 外  金注子一副重六十五兩紅梅花羅 複
封全紅梅花羅 外  .....

60)『高麗史』第9卷 世家 第9 文宗 庚申 34年(1080) 其五曰 省所上進金合二副盤盞二副注子一副紅 倚背一十隻紅 褥二隻長刀二十隻生中布二千匹蔘一千
斤松子二千二百斤香油二百二十斤鞍... 

61)『高麗史』第16卷 世家 第16 仁宗 丙辰 14年(1136) 三月 己巳 遣左承宣李之 殿中少監林儀下詔奬諭征西將帥賜 金富軾衣服鞍馬金帶金酒器香藥 金正純金

帶 四軍兵馬使副判官以下銀絹綾羅有差 西京內外老疾幼弱不能自存者量給米 恤又按行城內外寺院祠墓曾經破毁者 令修葺.『高麗史』第98卷 列傳 第
11 金富軾 三月 王遣左承宣李之 殿中少監林儀賜富軾衣服鞍馬金帶金酒器銀藥合詔曰...

62)『高麗史節要』卷之十五 高宗安孝大王[二] (1219) 朔州分道將軍, 黃龍弼, 性貪暴, 用刑慘酷, 州人知龍弼意在求貨, 賂以官中銀酒器, 龍弼受之, 巡至安北都護
府, 適義州逆卒, 來攻其城, 齊聲唱曰, 寧朔銀器, 宜速還之, 龍弼, 憤自刎. 

63)『高麗史』第23卷 世家 第23 高宗 辛卯 18年(1231) 乙卯 以金酒器大小盞盤各一副銀甁水獺皮衣紬紵布等物贈送于三元帥又贈使者有差 ..........庚辰 蒙古使齎
國 黃金七十斤白金一千三百斤 衣一千領馬百七十匹而還遣將軍曹時著以黃金十二斤八兩多般金酒器重七斤白銀二十九斤多般銀酒食器重四百三十七斤
銀甁一百十六口紗羅錦繡衣十六紫紗 子二銀鍍金腰帶二及紬布 衣二千獺皮七十五領金飾鞍子具馬一匹散馬一百五十匹遺撒禮塔又以金四十九斤五兩銀
三百四十一斤銀酒器重一千八十斤銀甁..........大將軍偕行寄蒙使上皇帝表曰 ..... 

64)『高麗史』第23卷 世家 第23 高宗 壬辰 19年(1232) 丙戌 都旦又以館舍寥寂欲移寓人家贈金酒器一事紵布八十匹乃止 都旦本契丹人性甚姦黑吉往者請蒙兵到江
東城滅其國兵者也.... 『高麗史節要』卷之十六 高宗安孝大王[三] [宋 紹定五年，金 天興元年，蒙古 太宗四年] 三月，都旦，以館迎送判官郞中閔懷迪，
不能支對，杖殺之，又以館舍寥寂，欲移寓人家，贈金酒器一事，紵布八十匹，乃止，都旦本契丹人，性甚奸黑吉，往者，請蒙兵到江東城，滅其國兵者也......

65)『高麗史』第24卷 世家 第24 高宗 癸丑 40年(1253) 小邦不敢違 聖旨已於昇天府白馬山下築城郭營宮室但東北界捕獺人是懼未得畢構出居今大軍入境國人
驚駭罔知所措惟大王矜恤班師 我東民悉皆按堵則當明年躬率臣僚出迎帝命若其虛實遣一二使价審之可知也 仍遺金銀酒器羅紬紵布獺皮笠帶等物其諸將阿
母侃等亦皆贈遺也窟拘留悅及崔東植遣李松茂云 受爾國諸城降牒而... 

66)『高麗史』第24卷 世家 第24 高宗 甲寅 41年(1254) 蒙兵屯所普賢院贈車羅大余速禿甫波大等元帥及永寧公 洪福源金銀酒器皮幣有差. 長還奏 車羅大云 君
臣百姓出陸則盡剃其髮否則以國王還如一不從兵無回期......

67)『高麗史』第24卷 世家 第24 高宗 丙辰 43年(1256) 壬寅 愼執平自羅州還言 車羅大怒曰 若欲和親爾國何多殺我兵 死者已矣擒者可還 仍令三十人伴行 到昇
天館甲辰 王幸昇天闕宴客使仍贈金銀布帛酒器等物有差.....

68)『高麗史節要』卷之二十一 忠烈王三 甲午 20年(1294) 癸巳, 王與公主如上都，迎皇太子卽位, 上表稱賀, 獻金銀酒器, 紫羅, 苧布, 豹獺皮.....

69)『高麗史』第85卷 志 第39 刑法 2 禁令 一各司新舊之禮侈靡日增以至司外供設招引雜客歌舞喧譁今後一禁凡所用金銀酒器屛簇褥席等物亦令禁之犯者痛治...

70)『高麗史』第93卷 列傳 第6 徐弼 光宗賜宰臣王咸敏皇甫光謙及弼金酒器弼獨不受曰 臣謬居宰輔已口刀寵恩又賜金器愈懼踰分且服用明等衰奢儉關理亂 臣用金

器君將何用 光宗曰 卿能不以寶爲寶予當以卿言爲寶... 

71)『高麗史』 第133卷 列傳 第46 辛禑 丙辰 2年(1376) 十月 羅興儒還自日本日本遣僧良柔來報聘獻彩段 屛長劒鏤金龍頭酒器等物.....

72)『高麗史』 第133卷 列傳 第46 辛禑 戊午 4年(1378) 遣版圖判書李子庸前司宰令韓國柱如日本請禁賊遺九州節度使源了浚金銀酒器人參席子虎豹皮等物....

73)『高麗史』第137卷 列傳 第50 辛禑 戊辰 14年(1388) 辛未 遣文達漢金宗衍鄭承可宦者曹恂金完賜左右都統使及諸將金銀酒器至都鎭撫皆賜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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